
오늘도 나는 불끈 화가 난다!!



1.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2. 《우씨, 욱하고 화나는 걸 어떡해!》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나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인가요? 그때의 감정을 적어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3. 이 책의 차례를 나란히 써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 차례를 살펴볼 때, 이 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 질까요? 줄거리를 예상해 간단하게 적어 보아요.

왜 내 마음을 안 알아줘?!

나를 자꾸 열 받게 한다구!

분노의 이어달리기

태풍, 모든 아이의 적이 되다

방글방글, 방글이 이모가 나타나다!

서먹한 친구들과 한 모둠이 되다니!

태풍이의 결심태풍이의 결심

아슬아슬,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다

울끈불끈, 화가 나! 참을 수 없어!

정말 화내도 된다고?

욱하고 화내던 태풍이가 달라졌다!



“어머니, 태풍이가 심부름을 다녀왔을 때 어떤 기분으로 말했나요? 그 말을 듣고 태풍이가

비닐봉지를 던졌을 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태풍 군. 엄마의 심부름을 갔다 온 후 왜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나요? 그 방식이 태풍 군의

마음이 상 대방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만일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잘 전달이 될까요?”

다음은 《우씨, 욱하과 화나는 걸 어떡해!》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주인공 태풍이와 

주변 인물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책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살려서 답변 해보세요.

등장인물과 감정 이야기

● 책을 읽으면서 질문해보고 다음을 적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수진양. 태풍이랑 같은 모둠이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지요?

태풍이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떤가요?”

“석현 군. 태풍이가 급식 시간에 반찬으로 오해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태풍이를 향한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방글이 이모님, 태풍이랑 놀러 갔을 때 갑자기 비가 왔잖아요? 

우산도 없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던가요?”



2. 태풍이는 왜 ‘속에서 불이 확’ 났을까요? 태풍이는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화라는 감정 속에 담긴 태풍이가 진짜 원하는 것

혹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1. 태풍이가 역전을 시켰는데 아이들은 왜 태풍이의 편을 들지 않고
실수를 한 석현이와 수진이 편을 들었을까요?

이야기 파악하기 

“그만 좀 해라. 정태풍!”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선이었다. 민선이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는 석현이와 빨개진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는 수진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수진이랑 석현이가 일부러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민선이의 말에 반 아이들은 너도나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민선이 말이 맞아.”“그래. 민선이 말이 맞아.”
“석현이랑 수진이도 속상할 텐데 왜 그러냐?”
아이들의 말에 태풍이는 속에서 불이 확 났다. 자신은 발이 아픈 것도 꾹 참으며 열심
히 뛰었는데……. 게다가 지고있는 상황에서 역전까지 시켰는데……. 어째서 반 아이
들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실수를 한 아이들의 편을 드는걸까? 태풍이는 화가 나 고
래고래 소리쳤다.
“우씨!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1.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최근에 화가 났던 적을 떠올리고 그때 느낀 ‘화’라는 감정을

모양과 색깔 등 형태를 그려보아요.

3. 화가 날 때 태풍이처럼 ‘고래고래 소리친다’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에 담긴 태풍이의 진짜 마음이 잘 전달될까요?

‘화’라는 감정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2. ‘화’라는 감정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화내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1번의 경험과 혹은 전에 화를 냈던 경험 중 ‘화’가 준 이로운 점을 적어 보세요.

3.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화가 난답니다.
화는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그렇지만 화를 ‘폭발하듯이’ 벌컥 내는 것은 좋지 않아요. 화를 해소하는 데도
좋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화’가 날 때 화라는 감정을 슬기 롭게 내보이고,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적어 보아요.

4. 이 장면에서 태풍이는 ‘욱하고 화날 때’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발을 쿵쿵 굴렀지요. 태풍이가 어떻게 화를 표현하면 좋을지 이 장면을 다시 그려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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